
중국불교에서 심성론은 중국 전통사상인 철학

사상이 계합된 사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

점이다. 심성론은 중국 불교철학에서도 매우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송 때의 유명한 선사인

계숭선사는 심성론을 기초로 해서 삼교를 융합하

였다. 삼교융합은 당시 불교의 생존과 발전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때문에 계숭선사의 심성론

사상에 대한 이해는 곧 북송불교의 전면적인 이

해와도 깊은 연관성이 존재한다. 계숭선사의 심

성론 사상의 근원은 당연히 유불도(儒佛道) 삼가

에기초하고있다. 

명교계숭의 중요한 사상적 특징은‘삼교합일

(三敎合一), 삼교융합’이다. 물론 삼교합일 사상

을 그가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문서화

와 체계화를 수립한 인물은 불교역사에서 그가

처음이다. 삼교합일은 곧 유(儒)ㆍ불(佛)ㆍ도

(道)의 삼교 조화 내지 융합 통일을 말한다. 이 내

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집대성한 책은 바로

〈보교편(輔敎編)〉이다. 계숭선사는 이 책에서 삼

교가 지향하는 목표와 사람을 교화하는 목적은

같지만, 다만 사람을 교화하는 방법과 형식의 차

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쓰임새에서 용공과 심천(深淺)의 차이점이

존재한다고여겼다. 

그는“옛적의 성인의 말씀에 의하면, 유ㆍ불ㆍ

백가(百家)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마음

은 곧 하나이다. (그러나)그 자취는 곧 다르다. 대

저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모두 사람을 선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르다는 것은, 곧 분가(分家ㆍ역

할이 다르다. 혹은 역할을 나누다)로서 각기 그

교화를 말한다. 성인들은 각자의 가르침이 있다.

고로사람을선한방향으로교육한다. (다만)얕고

(淺), 심오하고(奧), 가깝고(近), 먼(遠) 것이 있

다. 대체로 악을 끊고 사람을 서로 교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곧 그 덕이 같다”고 하고 있다. 비록

옛적의 성현들이 지향하고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

과 이념은 모두 같지만, 다만 심천원근의 차별이

존재했다. 그러나 악을 끊고 선을 향하게 하고 동

시에 사람들을 번뇌로부터 구제하려는 마음은 모

두 같다는 것이다. 또 그는 삼교합일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대개 천하에 유가(儒家)가 없어서는

안되고, 백가(百家)가없어서는안되고, 불가(佛

家)가 없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천하에 하나

의 가르침이 부족하면, 천하에하나의 선도(善道)

도손해를보고, 하나의선도를손해보면곧천하

의 악이 더 증가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즉 그는

삼교의 경전을 널리 인용해 서로의 가르침을 통

해서 불국토를 이루고자 했다. 그가 논증했던‘삼

교합일’의 관점을 정리 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 삼교합일의 기본 바탕은‘심성론

(心性論)’을기초로건립된것이다.

첫 번째, 그는‘심(心)’을 이용해서 삼교를 회

통하고 있다. 계숭선사는 석가모니불이 전한 심

(心)은 불교의 성인이 성취한 심(心)이며, 삼교

내지 백가의 성인들의 심(心)이며, 또한 천지(天

地)의 심, 또한 중생심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어

느 종교를 신봉하든지 모두 자기의 본성을 신봉

하는 것이며, 자심(自心)을 신봉하는 데서부터 출

발한다고 보았다. 그는〈담진문집( 津文集)〉에

서 말하기를“성인은 그 마음을 믿음으로써 대

(大)로 삼는다. 성인은 이것(心)을 넓다고 설하

고, 이것을 지킨다고 설하고, 이것을 직시(直示)

한다고 설하고, 이것을 교시(巧示ㆍ교묘하게 나

타냄)한다고 설하고…, 사람이 성인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이에 그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일 뿐이

다. 스스로버리고스스로미혹한것이다. 어찌명

철하다고 할 것이며 현명하다고 할 것인가?”라고

하였다. 즉 삼교 내지 백가의 성인들의 마음의 중

요성 내지 중생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

데, 곧 불교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만법유

심(萬法唯心) 등의확고한관점을피력한것이다.

특히 이 심(心)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가 선종의

입장에서 선종에서 강조하는‘이심전심’을 바탕

으로 한 관점이라고 하겠다. 특히 그는‘도편일체

(道遍一切)’이론을 바탕으로 삼교일체의 합리성

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관점은 화엄사상

인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의 법신불

사상과도깊은연관성이있다. 

두 번째, 삼교일치의 회통 및 조화의 수단으로

‘성정(性情)’을 사용하였다. 불교와 유교는 각각

성정(性情)에 관한 자기들의 관점이 있다. 불교

에서 성(性)은 진실의 체, 불변의 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말로 불성, 여래장, 진여, 자성 등으

로 표현한다. 정(情)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

身意ㆍ根)의 대상세계를 말한다. 즉 불교에서 정

(情)은 오욕칠정을 말하며 윤회의 근원이 된다

고 여긴다. 물론 불교의 근본은 본래 성과 정을

둘로 나누어보지는 않는다. 번뇌즉보리(煩惱卽

菩提)로 보기 때문에 최종에는 이분법이 존재하

지 않는다. 반면에 유교의 성과 정에 대한 입장

은 극명한 차이점이 보인다. 유가도‘정출어성,

성은어정(情出於性, 性隱於情)’을 말하기 때문

에 완전한 극단적인 이분법은 아니지만, 유가에

서 성(性)은 선(善)의 근본으로 보았고, 정(情)

의 근본은 악(惡)으로 보았다. 정확한 이분법이

다. 물론 이 근거는 순자의 성악설과 맹자의 선

성설을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유가 역시 이 이

분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이

러한 설정을 통해서 악은 교육과 교화를 통한 변

화를 지향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고, 선은 그것

을 증장하고 육성해서 호연지기의 상태에 도달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즉 유가의 목적은 교

화를 통한 인간의 심성개조를 강조하고 있다. 반

면에 불교는 현실을 초월하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양가의‘성정(性情)’에 관한

문제는 각기 해석하는 바에 따라서 차이점은 존

재하지만, 계숭선사는 양가의 이러한 관점을 잘

조화시킬 수 있다고 여겼다. 그가 주목한 점은

역시‘성인의 심’이었는데, 이 심(心)은 양가가

서로 상통하는 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양가

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는데, 불교는 수적(垂迹

ㆍ불보살이 중생의 교화를 위해서 무수한 방편

을 보이는 것)으로, 유가의‘제정(制情)’으로 가

르침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교화를 펼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

치지 않는다고 여겼다. 즉 성인의 가르침에는 각

각 나름대로 그 교화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

했다. 고로“그 가르침은 사람들을 선의 방향으

로 이끌기 위함이다”고 하였다. 불교의 교화 측

면에서 보면, ‘제정(制情)’을 다스리는 것은 오

승(五乘ㆍ人乘, 天乘, 聲聞乘, 緣覺乘, 菩薩乘)을

사용해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중생은“그 이루어

진 바의 습기가 엷은 사람이 있고, 두터운 사람

이 있다. 근기에도 대자와 소자가 있다. 성인은

이것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다. 고로 그 법을 말

하면 오승이 된다”고 하였다. 유가의‘제정(制

情)’은‘예(禮)’로서 다스린다고 하면서, “고로

예악이라는 것은 왕도를 의지해서 생성되는 것

이다. 예라는 것은 인정(人情)을 인해서 제제를

진행한다. 인정(人情)은 후생(厚生ㆍ산림을 안

정시키거나 넉넉하게 한다)하지 못하는 것은 아

니지만, 예악을 기르는 것이며, 인정(人情)은 죽

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의 상(禮正之

喪)이다. 인정(人情)에 남녀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바르게 펴는(禮宜之正) 것이며,

인정(人情)에 친소가 없지는 않지만, 예에 적합

한 뜻(禮適之義)이다. 인정(人情)에 희노를 사용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리의 마땅함(禮理之

當)이다. 인정(人情)에 재물의 이익을 품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로서 조절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결국은 출세법은 출세법대로 존재하는 이

유와 쓰임새가 있고, 세간법은 세간법대로 사용

처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유

자의 성인은 세간을 다스리는 자요, 불교의 성인

은 출세간을 다스리는 자이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로 이러한 자기의 역할을 잘

지키고 서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곧 조화요

일치라는 것으로, 곧 이러한 관점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삼교합일의 내용이다. 

세 번째는‘충효(忠孝)’로서 삼교를 통일 했다.

사실 그는 유교 논리에 매우 통달해 있었다. 그가

말하기를“나는 유가를 좋아한다. 대개 내가 그것

을 취하는 것은 도에 합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고 하면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불교의 오계와 십

선계를 가지고 유가의 오상(五常)을 비교분석하

기도 하였다. 즉 유가에서 말하는 인ㆍ의ㆍ예ㆍ

지ㆍ신은 불교의 자비ㆍ보시ㆍ공경(恭敬)ㆍ무아

만(無我慢)ㆍ지혜ㆍ불망어기어(不妄言綺語)라고

여겼다. “비록 목적은 같지 않지만 그것을 세운

것은 성실한 수행을 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기를“성인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선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반드시 죄악을 없애

기 위함이다”고 했다. 유가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

의 구조는 바로 유가의 윤리의 준칙이다. 특히 효

는 인륜의 근본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이자 최고의 덕목이다. 그래서 유가에서‘효’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초가 된다고 여겼다. 그는 또“대개 효라는 것

은 모든 교(儒佛道)가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불

교는 다르게 존중한다”고 하였다. 때문에“대저

효는 하늘의 길이며, 땅의 뜻이며, 사람들의 행이

며, (그래서)매우 큰 것이다”고 하면서, 불교는

“대개 효로써 계의 발단(시작)을 삼고(蓋以孝

而 戒之端也)…, 효는 대계보다 우선하며, 계는

많은 선을 탄생시키기도 한다(夫孝也者大戒之所

先也. 戒也者 善之所以生也)”고 효와 계를 대비

시켜효계일치(孝戒一致)를논증하고있다. 

계숭선사가 처했던 당시는 봉건사회로서 통치

자가 우선하는 시대로 불교적인 활동은 당연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

시 풍토는 사대부들의 적극적인 불교에 대한 비

평 내지 배불의 환경 풍토 속에서 그가 승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

기 위해서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외쳤던 삼교일치의

구호가 어떤 면에서 전통불교를 위배하는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

려해 볼 때,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유가

의〈효경〉에 보면, ‘불효유삼, 무후위대(不孝有

三, 無后爲大)’라는 말이 있다. 불교의 승려는 출

가하면 반드시 독신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

가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현실과는 괴

리가 있으며, 자연의 섭리를 위배하는 처사였을

것이다. 이점은바로불교와유교가수천년이래

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조화롭게 통합시키기란 여간 어

려운것이아니었을것이다. 

사실 계숭선사의 삼교일치 삼교융합사상은 역

사상 삼교관계가 중국불교 및 중국 전통문화 속

에서 장기간 발전해온 역사의 산물이다. 송대 이

전에도 간간이 선사들이 삼교일치를 주장하면서

대체적으로 삼교를 간단하게 비교했던 적이 있지

만, 계숭선사처럼 진일보해서 유불(儒佛)을 깊이

연구하고 분석해서, 체계적인 논증을 통해 사상

적으로체계화시킨인물은없다.

유불도심성론으로삼교융합

선문화 B3제 1212 호 2018년 9월 12일수요일 / 불기 2562년

현견스님의

중국선문화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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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강사〉

삼교융합…불교생존의문제

문서·체계화한첫인물

그림·강병호

위의내용들이사실이라면이는국가가나서서국민건강, 인류건강을위하여보호지원육성해야되는것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䠶䠶 , CS137(세슘)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䠶䠶 비비누누 한한 번번으으로로 혈혈액액 건건강강!! 세세포포 건건강강!!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피가맑아져서혈액순환이정상화되고, 뇌파가안정되어정신이맑아진다면혈액순환장애로일어나는모든질환과뇌파의불안정에의한정신이상을사전에예방할것입니다.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䠶䠶

ORAL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묶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구강 건강에 별도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䠶䠶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䠶䠶

기능효과 93%의항균력, 80%의 탈취력

䤧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매끄럽고 탄력 있는 잇몸 유지
䤧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구강 건강 유지
䤧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잇몸 질환 예방
䤧수중에서 다량의 용존 산소를 발산하며 물 분자를 활성화 하여 청결한 구강
䤧각종 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 악취 제거 탁월.  충치 예방과 입냄새 제거
䤧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깨끗한 치아
䤧체감 온도를 5℃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알파파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8-14HZ)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출현율(%)

50                  100(%)

출현율(%)

50                  100(%)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䧏 䧏 ㈜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䧏 䧏

ORAL MATE를 개발한 41년생 남자인 본인은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모든 잇몸질환) 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
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 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변이 뜨는, 4년간의 체험담을 공개 합니다.䠶䠶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의해그효과를확인할수가있습니다.


